
2007년은 근대적 기계방적이 

서양으로부터 일본에 도입된지 140주년 

일본의 근대적 기계방적은 ‘도쿠가와 막부(德川 幕府)’ 시대의 말기인 1864

년에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의 ‘사츠마번(薩摩藩)’이 영국의 플라트

(platt)사로부터 ‘스로슬(Throstle) 정방기’ 6대, 뮬(mule) 정방기 3대, 합계 3,648 

추(錘)를 도입하여 ‘가고시마 방적소(鹿兒島紡績所)를 최초로 설립 하였다. 

그 후 1871년에 역시 ‘사츠마번’이 뮬정방기 2,000추의 ‘사카이 방적소’를 

설립하였으며, 민간에서는 1867년에 방기를 주문한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

며 1872에 설치작업을 끝내고 겨우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지마(鹿島) 

방적소’는 수력을 이용한 초기형 링정방기 576추였다. 일본에서는 이들 ‘가고

시마 방적소’, ‘사카이 방적소’, ‘가지마 방적소’를 ‘시조삼방적(始祖三紡績)’이

라고 한다. 

이들을 바탕으로 계속 급성장한 면방적은 일본의 근대화를 받쳐주었다. 해

외품과의 경쟁이 치열한 현재도, 그동안 잘 가꾸어온 기술이나 노하우는 건

재하며, 지금도 독창적인 소재를 계속 개발해내고 있다. 그와 같은 면방적사

들의 현황과 특색을 소개하며, 감히 “면방적은 섬유산업의 왕도를 걷고 있

다.”고 일본은 말하고 있다. 

 ◎ 닛신보(Nisshinbo) –적지에서 특징 있는 적품-실 뽑아 

닛신보는 면 100% 소재에 대한 시장 니즈가 다양화하는데 맞추도록 해외

생산거점도 포함하여 적지(適地)에서 적품(適品)을 생산하고 즉응력(卽應力)



을 살려 특징있는 물건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닛신보는 면 100% 소재에 관하여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진행되는데 따라 보통의 제품은 품질에 차(差)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니즈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물건 만들기가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닛신보는 해외생산거점을 포함하여, 적지적품생산(適地適品生産)을 

추진하여, 즉응력을 갖춘 특징 있는 실과 생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특

히 중요시하는 것은 양질의 원면을 엄선하는 것과 그 촉감을 살린 가공기술

이다. 이에 따라 시장 니즈에 맞는 텍스타일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 다이와보노이(Diwabo Neu) –원면의 고급화와 방적공정에서의 차별화 

다이와보노이는 고급면을 사용하여 세번수정방교연(細番手精紡交撚)이나 

오픈엔드 방기(紡機) 등 방적공정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수빈(suvin)면’으로 뽑은 ‘세람수빈’은 300수 합사에서 350수 합사

의 정방교연사를 뽑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400수 합사급까지 방적할 수 있다

고 한다. 

호평을 받고 있는 ‘에어빠뽀’는 OE방기를 활용하므로서 안정된 품질과 높

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앞으로도 특히 OE방기를 활용하

는데 힘을 쓰겠다. 그러므로서 가벼운 맛이나 부풀은 느낌 등 상품의 품위를 

‘브러쉬 업(brush up)’하여, ‘에어빠뽀’를 이어주는 히트 상품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 원면배합이나 연조공정도 개조하며, 안정된 품질을 효과적인 수단



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작정이다. 

 ◎ 구라보(Kurabo) –면소재의 ‘에코’성 소비자에게 어필 

구라보는 면이 자연환경에 유익한 점이나,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2) 가스

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등으로, 본래부터 

에콜러지(ecology)한 측면을 더욱 어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기(期)부터 농약 사용량이 적은 호주면의 구매를 시작하였다. 

구라보는 이제까지 미국면외에도 브라질면이나 이집트면 등의 차별화 면

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원면에서의 차별화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원

면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소비자에게 면이 갖고 있는 에콜러

지성(性)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러한 하나의 시도(試圖)로서 2007년부터 호주의 ‘소농약재배면화(小農藥

栽培棉花) BMP 코튼’을 채용하여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품질이 안정되어 있으며, 인증제도가 정확히 확립되어 있는 점이 최대의 

매력이다. 또한 면화의 ‘카본 뉴트럴성(性)’ 등도 새롭게 강조할 작정이다. 

 ◎ 시키보(Shikibo) –극도의 상질감 소재로 브랜드화 

시키보는 ‘상질감(上質感)’과 ‘엘레강트’를 테마로 ‘듀얼 액션(dual action)’과 

‘로얄 사라(royal sarah)’의 두 소재를 시키보를 상징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정

하고, 판매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키보는 2006년 전시회에서도 출전상품(出展商品)을 이 두소재로 집중시

켰다. 지난 4월의 전시회에서도 관람자로부터, 그들 상품의 ‘깨끗한 맛’과 

‘상질감’이 호평을 받았다. ‘듀얼 액션은 114수 합사급에서 133수 합사급의 



정방교연사로서 면 100%의 상식을 초월하는 광택, 실키성(silky성)을 갖고 있

다. 

특히 니트로 만들어 재킷이나 코트에 사용하면 뛰어난 광택과 면 아니면 

볼 수 없는 소프트한 생지의 감촉이 고급감을 자아내, 착용한 사람의 실루엣

을 아름답게 만들어 낸다. 

시키보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캐주얼화의 흐름이 계속되면, 면소재에는 

순풍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진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도 상질감이 극도로 높은 소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다. 

 ◎ 유니티카 텍스타일 –면의 재배 관리까지 현장지도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하이브리드 인도면으로 뽑은 ‘람코’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인도면을 재배하는 현지까지 직접 가서 지도를 하는 등 품

질관리와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도면은 차별화 원면으로서 인기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컨태미네이

션(contaimination ; 협잡물)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지

까지 담당자가 직접 가서 면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배지역을 한정함

으로써 안정된 품질을 확립하였다. 일부에서는 계약농가에 의한 재배도 하고 

있다. 

또한 미국면에서는 정번적(定番的)으로 사용하는 산 호퀸 계곡(San Joagquin 

valley)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산 호퀸 면을 사용한 차별화 소재

의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강력 등에서 버릴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유니티카 

텍스타일에서는 앞으로도 ‘트레이서빌리티’의 확립 등을 중요시한 상품을 개



발하는데 노력할 작정이다. 

 ◎ 후지보 홀딩스 –면 100% 소재사업에 전념 

후지보 홀딩스(holdings)는 100% 코튼소재로서 ‘엑스델타’와 ‘에지퓨어’를 

대표로 내놓고 있다. 

‘엑스델타’는 스웨터용도의 태번수로부터 시작하여, 80수 합사강연(强撚)까

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스웨터’나 ‘파인클로스(fine cloth)’ 등으로 

용도를 넓혀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집트의 최고급초장면(最高級超長綿)을 

사용한 세번수 소재의 ‘에지퓨어’는 고급 속옷이나 고급 클로스, 셔츠, 블라

우스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후지보 홀딩스는, 혼방사나 복합사가 건두(健斗)하고 있는데, 면 100% 소

재사업은 원료 문제도 있어, 면 100%는 ‘어게인스트(against wind : 逆風)를 받

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면 100%에 계속 전념하고자 한다.”고 면의 촉감을 유지하

면서도 표면가공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새로운 상재(商材)를 개발해 나

갈 것이다. 

 ◎ 다이쇼방적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고급차별화 원면 찾아내 

2005년부터 고급원면의 값이 계속 올라, 면방적 각사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는데, 고급차별화 원면을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쇼방적도 예외는 아니

다. ‘실값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계속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있는 나라는 약 80개 나라이다. 

동사(同社)는 ‘이상적(理想的)인 면화’를 찾아 이들 나라들을 직접 찾아다녀, 

독자적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레이서빌리티’와 소재에 얽혀있는 스토리이다. ‘농

가(農家)의 얼굴’이나 재배지(栽培地)의 문화나 역사 풍토 등을 ‘스토리’의 

‘로케이션(location : 背景)’으로 활용한다. 

또한 이 회사의 영업부장에 의하면 ‘스핀골드’나 캐시미어와 같은 초고급

소재(超高級素材)를 조금씩 섞어 고급소재로 개발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한

다.♣ 


